
Vol. 21  No. 1030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ISSN 1554-6942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clarapaik@ownnewengland.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October 31 202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1

월 첫째주 일요일인 2일 새벽 2시를 기해 해

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로 한시간 되돌려진다.

서머타임의 종료는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

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서머타

임이 해제되면 해가 일찍 저물어 밤이 더 길

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다만 아침에는 지금

보다 밝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다수가 싫어하는데 왜?

▶▶2면으로 계속

이번엔 한국계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 탄생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MA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한

국계 대니얼 고(Daniel Koh, 이하 댄 고) 전

백악관 부차관보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의 지지를 획득하는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빠

르게 선거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28일 부시 행정

부에서 일했던 댄 고 부차관보의 공식지지를

선언했다. 댄 고는 10월 초 세스 몰턴 연방하

원의원이 미 상원 도전 출사표를 발표하면서

공석이 된 제 6지구 연방 하원의석에 가장 먼

저 도전의사를 밝혔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과거 백악관 시절 댄 이 근로자들의 삶

을 개선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헌신적

으로 일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그

는 의원이 되는 첫날부터 노련한 승부사로서

주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를 지지하는 것

이 자랑스럽고 제 6지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

이 그를 지지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댄 고 전 차관은 전 부 ▶▶14면으로 계속

댄 고, 출마선언 직후 카멀라 해리스 지지획득...쾌조의 스타트

1주만에 선거 자금 1백만달러 모아...강력한 자금동원력 입증

<전체 기사 읽기>

2018년 3지구 연방하원의원 선거 출마 후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댄 고 전 부차관보. 내년 6지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활동을 펼
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11월 2일 서머타임 종료, 해가 한 시간 일찍 져 긴 밤
시간 변경 대부분 반대, 표준시, 서머타임두고 의견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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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앙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 카리타스 성가대,
제11회 정기 연주회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 소재 성 앙뚜안 다블뤼 한인 성

당의 카리타스 성가대는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본당에서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멈췄던 이

연주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재

개된 깊은 감동의 무대였다. 

배웅진 크리스토퍼 주임 신부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 대해 “이번 무

대가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기쁨의 울림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 하

나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한

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주회 무대에서는 '가고파', '청

산에 살리라' 등 한국 가곡과 다양한

성가곡들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특히, 감정을 절절히 담아

부른 변곡된 아리랑 앵콜은 참석자

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

다. 

카리타스 성가대원들은 지난 여

름부터 꾸준히 연습하며 정성을 다

했고, 수준 높은 합창으로 참석한 교

우들, 한인들,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카리타스 성가대는 “단원들의

진심이 담긴 합창은 노래 이상의 메

시지를 전하며, 신앙 공동체의 결속

과 희망의 빛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

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

으로도 신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음

악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한 시간을

더 잘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그동안 유지해온 생체 리듬(Cir-

cadian Rhythm)의 변화를 초래하

기에 일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머타임은 1년에 두번씩

시간을 ‘당겼다 풀었다’하며 6

개월간 쌓아왔던 신체리듬을 흔들

어 놓는다. 대부분이 서머타임에

반대하면서도 아직까지 폐지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표

준시(서머타임 해제) 유지와 서머

타임 영구화 여부에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갤럽(Gallup) 조사

결과, 응답자의 19%만이 현재처럼

시간을 바꾸는 방식을 유지하길 원

했으며, 절반 이상은 서머타임제를

완전히 폐지하길, 40%는 연중 서

머타임을 원한다고 답했다. 6%는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년간 입법이 지연됐던 ‘선샤

인 프로텍션법(Sunshine Protec-

tion Act)’이 최근 연방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플

로리다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전

상원의원(현 국무장관)이 주도했

던 ‘연중 서머타임제 유지’ 법안

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서머타임 관

련 법안이 총 네 건 계류 중이며, 이

중 두 건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

영구 서머타임제’ 시행 여부를 결

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원

에서는 플로리다 공화당 의원 버언

부캐넌이 대표 발의했으며, 상원에

서는 같은 주의 공화당 릭 스콧 의

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

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19개 주가 연

방정부의 허가가 내려질 경우 ‘연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

다. 매사추세츠는 현재 ‘서머타임

제 전환에서 주를 면제하자’는 선

언적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서머타임의 종료로 보스톤

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

으로 1시간 늘어난다. 로스앤젤레

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

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

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4시간, 서부보다는

17시간 빠르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다수가 싫어하는데 왜?

▶▶1면에 이어서

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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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건강보험 연례 가입 기간 시작…불확실해도 가입 해야 혜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미국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방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시장의 연례 가입 기간이 이번 주

시작된다. 보험료 인상, 줄어든 지

원,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라는 삼

중의 부담이 도사리고 있지만 전

문가들은 일단 올해 12월 중순까지

는 보험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AP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를 비

롯한 전국 대부분의 주에서 오는

토요일인 11월 1일부터 2026년도

개인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건강

보험 시장 전반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연방정

부 셧다운은 민주당이 팬데믹 기

간의 확대 보조금(세금 크레딧) 연

장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공화당

은 일단 정부 재개 후 연장안에 대

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며, 재개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입자들은 수

년 만에 가장 큰 보험료 인상폭을

마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 플

랜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다.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새해 첫

날부터 적용

대부분의 주에서는 내년 1월 15

일(매사추세츠는 1월 23일)까지 가

입이 가능하지만, 새해 1월 1일부

터 보험이 적용되려면 12월 15일까

지 선택을 마쳐야 한다.

현재 미국 내 2,400만 명 이상이

개인 건강보험 시장(ACA 마켓플

레이스)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있

으며, 소득에 따라 보조금(세금 크

레딧)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조 바

이든 행정부가 확대했던 세금 크

레딧은 올해로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보조

금(세금 크레딧)의 소득 상한선 (

연방 빈곤선(FPL)의 400%, 4인가

족 기준 $128,600)을 폐지하고 건강

보험료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어

가면 크레딧을 받도록 하는 등 개

인 부담 보험료 비율을 낮추는 방

향으로 보조금을 확대했었다.

가입자들은 각 주의 보험 거래

소뿐 아니라 외부 보험사 상품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금 크

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 평균 20% 인상…세금크

레딧 만료 시 일부는 두 배 이상 급

등

건강정책연구기관 KFF는 내년

도 평균 보험료가 약 20% 오를 것

으로 전망했다. 확대 세금 크레딧

이 만료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

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은 의료비 상승과

건강한 가입자 이탈 우려로 인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세금 크레딧

종료를 가정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 팬데믹 기간 저렴하게 보험에 가

입했던 건강한 가입자들이 떠날

가능성도 고려했다.

웨이클리 컨설팅 그룹 전문가

카란 루스타기는 “보험사들은 손

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높일 수밖

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축소로 상담 인력 90%

감축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지난 2월, 보험 가입

을 도와주는 ‘내비게이터’ 프로

그램 예산을 90% 삭감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24개 주

이상에서 무료 상담 인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KFF의 부대표 케이 페스타이

나는 “특히 처음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 계산이 복

잡해 도움의 손길이 필수적”이라

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계절직 종

사자들은 예상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워 세액공제 산정에 실수가

잦다.

가입자에게 필요한 조언

전문가들은 healthcare.gov를

통해 각 주 거래소(매사추세츠는

헬스커넥터)에서 직접 보험을 비

교해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조언

한다.

펜실베이니아의 독립 보험중개

인 조슈아 브루커는 “확대 세금

크레딧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

므로 기다리기보다 일단 보험을

선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 세금 크레딧이 확

대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

도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보험료 인상, 셧다운, 확대 보조금 종료 등으로 3중고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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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보스톤 발레, 연말시즌 시작 알리는 <넛 크래커> 공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발레(Boston Ballet)의

클래식이자 연말시즌 대표 공연인

‘넛크래커(호두까기 인형)’를 11

월 28일  땡스기빙 다음날 시작한다.

차이코프스키의 명품 발레이며 최

고인기 발레인 ‘넛크래커’는 올

해 말인 12월 28일까지 보스톤 다운

타운 소재 시티즌스뱅크 오페라 하

우스에서 45차례 공연된다

미국내 4대 발레단의 하나인 보스

톤 발레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의 연

출로 선보이는 ‘넛 크래커(The

Nutcracker)’는 풍부한 안무와 화

려한 무대와 의상으로 가족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선사

한다. 

넛크래커는 화려한 무대와 의상,

동화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전개

아름답고 익숙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등을 통해 발레를 잘 몰라도 전

연령층이 쉽게 발레의 매력을 느끼

며 즐길 수 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의 관람이 많은 발레이기도

하다.

니시넨 감독은 “넛 크래커는 보

스톤 발레에게도, 수많은 가족들에

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

라며 “정교한 안무와 뛰어난 기교,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어

우러져 따뜻하고 경이로운 시즌의

마법을 완벽히 담아낸다”고 말했

다.

이번 공연에는 보스톤 발레 전 단

원과 보스톤 발레 II, 도나 이건 대학

원 프로그램, 보스톤 발레학교 학생

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총 45회 공

연 동안 새로운 배역으로 도전하는

무용수들의 데뷔 무대도 다수 포함

되어 있다.

2012년 보스톤 발레를 위해 제작

된 현 버전은 발레단 역사상 가장 대

규모의 작품 중 하나로, 미국 전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제작에 참여했

다. 무대와 의상은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이너 로버트 퍼드지올라가 맡

았으며, 350벌이 넘는 정교한 의상이

무대를 장식한다. 조명은 핀란드 출

신의 미키 쿤투가 담당했으며, 음악

은 미샤 산토라 음악감독이 이끄는

보스톤 발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다.

특히 보스톤 발레단에 속해 있는

한국 무용수들의 활약을 집접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개막무대

주연을 맡았던 채지영 수석 무용수

와 최근 들어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

는 한서혜 수석무용수가 다른 수석

무용수들과 번갈아 여성 주연을 맡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솔로이

스트 이선우, 이상민 무용수 등의 주

연급 역할도 기대된다. 

이 작품은 알렉산드르 뒤마의 ‘

넛 크래커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

며, E.T.A. 호프만의 동화를 각색한

내용이다. 크리스마스이브에 클라

라라는 소녀가 넛 크래커 인형을 선

물로 받고, 자정이 되자 인형이 왕자

로 변해 그녀를 마법의 숲과 ‘사탕

의 나라’로 안내하는 환상적인 여

정을 담았다.

넛 크래커는 비영리단체 보스톤

발레가 재정적 기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한 편을 올리

기 위해 수백 명의 무용수, 오케스트

라 단원, 장인, 무대기술자, 행정 직

원들이 함께한다. 보스톤 발레는 제

작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발레단의 모든 시즌 프로그램 중 유

일하게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공

연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사상 최고 매진 기록

을 세운 ‘넛 크래커’는 올해도 높

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발레는 제3

자 티켓 판매 사이트의 부정 판매 사

례가 늘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서 직접 구매해야 정가 및 진짜 티켓

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의했다. 티

켓은 기본 29달러에 극장 수수료 7달

러가 추가되어 최소 36달러부터 시

작한다. 티켓은 Bostonballet.org에

서 구입가능하다. 

특별 행사로는 12월 5일 오후 1시

30분 ‘감각 친화형 공연(Sensory

Friendly Performance)’이 마련된

다. 이 공연은 신경다양성(neurodi-

versity)을 가진 관객이나 감각 민감

성이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

되며, 64분의 공연과 30분의 인터미

션으로 구성된다. 또한 12월 6일과 13

일 오후 1시 30분에는 ‘엘리베이티

드 넛 크래커 체험(Elevated Nut-

cracker Experience)’이 진행되어,

무용수와의 만남, 캐릭터 포토타임,

VIP 라운지 이용 및 특별 다과가 제

공된다.

2025년 시즌의 마지막 공연은 12월

28일 오후 6시에 열리며, 특별한 게

스트와 무대 이벤트로 마무리된다.

모든 공연은 보스톤 시티즌스 오

페라하우스(539 Washington St,

Boston, MA 02111)에서 열린다.    

<전체 기사 읽기>가족 관객을 위한 클래식 명작, 올겨울 다시 무대에

여주인공 슈가플럼 요정 역을 맡은 채지영 수석 무용수 (사진= 보스톤 발레 제공, Courtesy of Boston Bal-
let, LizaVoll)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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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

지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트

럼프 대통령의 저소득 식품보조

프로그램인SNAP(구 푸드스탬

프) 중단 조치에 대비해 주민 지

원 대책을 발표하고, 주 전역의 기

아 문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온라

인 지원 허브를 출범시켰다.

힐 리  주 지 사 는

Mass.gov/SNAPFreeze 웹사이

트를 통해 ‘SNAP 리소스 허브

’를 공개했다. 이 사이트는 식량

부족에 직면한 가정을 위한 지원

정보, 개인과 기업이 기여할 수 있

는 방법, 그리고 각 시·군별로 얼

마나 많은 주민이 SNAP에 의존

하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지도

를 담고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지역 푸드뱅크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앞당기기로 했다. 매사추

세츠 긴급식품지원 프로그램

(MEFAP)은 평소 매달 400만 달

러를 지원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

를 두 배로 늘린 800만 달러를 지

원해 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힐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

령의 결정으로 전국 4,200만 명, 주

내 100만 명 이상이 즉각적인 기

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주

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 및 로널

드 마리아노 하원의장 등 주 의회

지도부도 힐리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했다. 

주정부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도 확대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웨이 매사추세츠 베이’는 힐리

주지사와 함께 ‘유나이티드 리

스폰스 펀드’를 설립해 SNAP

중단으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범 일주일 만

에 13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 중

40만 달러는 주 내 13개 유나이티

드웨이 조직이 자체적으로 마련

한 금액이다.

프로젝트 브레드, 보스턴푸드

뱅크 등 주요 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브레드의 에린 맥

알리어 대표는 “식량 불안은 실

제적이고 즉각적인 문제이며, 우

리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따뜻

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

했다.

힐리 주지사는 기업의 동참도

촉구했다. 예를 들어, ‘r4 테크놀

로지스’는 1만 파운드의 신선 과

일과 채소를 지역 식품구호단체

에 기부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잉

여 식품을 보유한 기업과 식품이

필요한 구호단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무료 플랫폼 ‘Mass-

Grown Exchange’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의 SNAP 수

혜자는 약 110만 명으로, 이 중

32%는 아동, 26%는 노인, 31%는

장애인이다. 또 2만1천 명은 베테

랑으로, 주내 거의 10명 중 1명의

베테랑 가정이 굶주림 위험에 놓

인 셈이다.

한편, 매사추세츠 앤드리아 조

이 캠벨 법무장관은 25개 주와 함

께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

로 SNAP 중단 결정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캠벨

장관은 “의회가 이미 SNAP을

위해 별도로 배정한 230억 달러의

비상기금이 있음에도 트럼프 대

통령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며 “이전 어느 행정부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

다.

매사추세츠, SNAP 중단 대비 지원대책 발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시 조닝위원회(Boston

Zoning Board of Appeals)가 올스턴

프랫 스트리트(22~24 Pratt St.)에16층

짜리 아파트 타워 건축안을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프레이밍햄-우스터

(MBTA Framingham/Worcester) 통

근열차 노선에 인접한 산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총 316세대의 주거 공간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부지는 케임브리

지 스트리트에서 한 블록 동쪽, 올스턴

유니언 스퀘어와 보스턴대학교(BU)

사이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

이 일대는 아직까지 대규모 고밀도

주거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올스턴 그린

(Allston Green)’과 ‘올스턴 스퀘

어(Allston Square)’ 같은 인근 사업

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지역 경관 변

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주정부는 매사추세츠 턴파이크

(Massachusetts Turnpike) 노선을 재

배치하고 새로운 기차 및 대중교통 허

브를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프랫 스트리트 프로젝트는 중앙의

16층 타워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7

층짜리 부속동이 연결되는 형태로 설

계됐다. 조경 구역이 거주자 편의시설

로 조성되며, 프랫 스트리트의 2가구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블록과 건

물 사이에 완충 녹지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번 개발은 올가을 완공 예정인 51

층 복합용도 타워 ‘사우스 스테이션

타워’를 건설한 부동산 개발사 하인

스(Hines)와 프레이밍햄 기반의 칼래

어 프로퍼티스(Calare Properties)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바로 인접한 부지에는 스위스의 파

트너스 그룹(Partners Group)이 추진

하 는  ‘올 스 턴  그 린 (20 Linden

Street)’ 개발이 승인돼 있으며, 이곳

에는 3개 건물에 349세대의 주거공간

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케임브리지

스트리트 서쪽 몇 블록 떨어진 시티 리

얼티(City Realty)의 ‘올스턴 스퀘어

(334 Cambridge Street)’ 프로젝트는

6개 건물에 344세대의 주거공간과 1만

6,000제곱피트(약 1,486㎡)의 상업 공

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프랫 스트리트에서 약 3분의 1

마일 떨어진 동쪽 지역에서도 17층,

254세대 규모의 또 다른 아파트 타워

(76 Ashford Street)가 승인됐으며, 해

당 부지는 지난해 보스턴대가 약 2,000

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처럼 약 1200여 신축 아파트가 올

스턴 지역에 공급되는 경우 평균 아파

트먼트 렌트비용은 올라갈 것으로 예

측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브라이튼 또는 워터타운 쪽으로 옮겨

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된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는 학생들보다

는 젊은 직장인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

므로 저렴한 식당 위주보다는 좀더 고

급화된 브랜드 선호 현상이 일어날 것

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올스턴 대규모 아파트 타워 개발, 몇 년 내
1,200여가구 공급

<전체 기사 읽기>

올스턴 16층 아파트 타워  승인…316가구 추가로 지역 재개발 가속

웹사이트 개설 지원 정보 공개, 푸드뱅크 지원 두배로 늘려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7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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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미술관(MFA)이 19세

기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살며 도자

기를 만들었던 도예가 데이비드 드

레이크(David Drake, ‘데이브 더

포터’로도 알려짐)의 작품 두 점을

그의 후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전쟁 약탈품이나 식민지 시기 약

탈 문화재의 환수가 진행돼 왔으나

미국 미술관이 노예 신분 예술가의

작품을 가족에게 되돌려준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보스톤미술관은

2024년 일제 식민시대에 유출된14세

기 고려시대 사리를 한국에 돌려준

바 있다. 

드레이크는 1800년대 초 사우스캐

롤라이나에서 태어나 평생 도자기

공장에서 일했다. 1834년의 반문해(

反文解) 법 하에서 노예가 글을 배우

거나 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

다. 그럼에도 그는 항아리에 자신의

이름과 짧은 시를 새겨 넣었다. 목숨

을 걸고 남긴 대담한 행동이었다. 

MFA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

레이크가 1857년에 만든 ‘포엠 자

(Poem Jar)’와  ‘사 인 드  자

(Signed Jar)’ 두 점의 소유권을 후

손에게 되돌린 뒤, ‘포엠 자’를 가

족으로부터 다시 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인드 자’는 가족이 계

속 소유하지만, 미술관에 장기 대여

하기로 했다.

‘포엠 자’에는 “나는 이 항아

리를 돈을 위해 만들었네 / 사람들은

그것을 탐욕의 쓰레기라 부르지만(I

made this Jar = for cash / Though

its called Lucre trash)”이라는 시

가 새겨져 있다. 연구자들은 이 문장

을 노예로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현실을

풍자한 것으로 본다.

MFA는 1997년과 2011년에 이 두

작품을 구입해 보관해 왔다. 최근 수

년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시

카고미술관, 세인트루이스미술관

등도 드레이크 작품을 잇달아 매입

했고, 2021년에는 크리스털 브리지

스 미술관이 그의 항아리를 150만 달

러 이상에 낙찰받았다.

2023년 보스톤미술관이 ‘Hear

Me Now: The Black Potters of Old

Edgefield, South Carolina’ 전시를

열며 드레이크의 가족과 처음 만나

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작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MFA 피에르 테르자니앙 관장은

“드레이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다”며 “이번

합의는 그의 예술과 용기를 기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드레이크의 가족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데이브 더 포터 레거시 트

러스트(Dave the Potter Legacy

Trust)’를 세워, 그의 작품과 이름

을 지키고 다른 후손들의 권리도 보

호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미술관이 단순히 작

품을 소장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 속

에서 빼앗긴 예술가의 권리를 되돌

려주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MFA는 앞으로도 ‘포엠

자’를 계속 전시하며 드레이크의

용기와 예술을 관람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미술관(MFA), 미국 첫 노예 예술
환원…후손에게 반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주의 한 남성이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

받은 후 271일 동안 생존하다 신

장 기능이 저하돼 다시 투석 치료

를 시작했다고 매사추세츠 제너

럴  브 리 검 (Mass General

Brigham) 병원이 27일 밝혔다.

67세 팀 앤드루스는 지난 10월

23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이식받

은 돼지 신장을 제거했다. 의료진

은 성명을 통해 앤드루스를 “이

타적이고 용기 있는 의료 개척자

이자 신부전 환자들에게 큰 영감

을 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앤드루스의 사례는 이른바 ‘

이 종 이 식 (xenotransplanta-

tion)’이라 불리는 동물-인간

간 장기 이식 연구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초기 시도에서는 유전

자 조작을 통해 인간과의 면역 거

부 반응을 줄인 돼지 장기 두 개

의 심장과 두 개의 신장이 이식됐

지만, 모두 단기간 내 실패로 끝

났다.

이후 연구진은 이전 수혜자들

보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봄

앨라배마 주에서 이식받은 여성

의 돼지 신장은 130일 동안 기능

을 유지했으며, 이번 앤드루스의

271일 생존은 그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

으며, 그중 대부분이 신장 이식

대기자다. 매년 수천 명이 장기를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다.

뉴햄프셔 주 콩코드(Concord)

에 거주하는 앤드루스는 자신의

혈액형이 이식에 특히 어려운 유

형임을 알고, 대체 방안을 찾던

중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의 이

종이식 파일럿 연구에 참여했다.

그는 체력 관리를 통해 실험 참여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현재도 정

식 신장 이식 대기 명단에 올라

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연구

팀은 지난 6월 또 다른 뉴햄프셔

주민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했으

며, 그 환자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 연구팀은 올해 안에 세 번째

돼지 신장 이식을 진행하며 파일

럿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이제네시스

(eGenesis)와 유나이티드 테라

퓨틱스(United Therapeutics) 등

두 생명공학 기업은 보다 체계적

인 임상시험 단계로의 진입을 준

비 중이다. 중국에서도 외과의사

들이 돼지 신장 및 간 이식 실험

을 진행 중이며, 지난봄 시행된

돼지 간 이식의 경우 38일 만에

제거됐다고 보고됐다.

hsb@bostonkorea.com

뉴햄프셔 남성,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으로 271일 생존 후 투석 재개

<전체 기사 읽기>

노예 도예가 데이비드 드레이크 작품 후손에게 반환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5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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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3년간 높은 금리와 집값으로 꽁

꽁 얼어붙었던 그레이터 보스톤의

주택시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

했다. 금리 인하와 재고 증가로 매수

자와 매도자 모두 다시 시장으로 속

속들이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분석기관 워렌그룹(The

Warren Group)의 10월 통계에 따르

면, 2025년 9월 그레이터 보스톤 단독

주택 거래량은 1,721건으로 전년 같

은 달 1,670건 대비 3.1% 증가했다.

단독주택 중간 거래가격은 76만9,000

달러로 1년 전보다 5.3% 상승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단독주택 거

래량은 15,684건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으며, 연중 누적 중간 거래가

격은 80만3,413달러로 4.3% 상승했

다.

보스톤 외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주 전체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62만5,000달러

로 전년 대비 4.2% 상승, 거래량은

3,769건으로 8% 증가했다. 올해 1월

에서 9월까지 누적 거래는 3만1,980

건으로 지난해보다 3% 늘었다.

워렌그룹의 캐시디 노튼 부편집

장은 “9월 주택시장은 완만하지만

명확한 변화의 신호를 보여줬다”

며 “최근의 모기지 금리 인하, 매물

증가,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

장이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조

정되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

질 경우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콘도 시장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

였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콘도

거래량은 1,105건으로 지난해 9월보

다 8.4% 증가했지만, 중간 거래가격

은 60만 달러에서 58만 달러로 3.3%

하락했다. 매사추세츠 전역의 콘도

거래도 1,610건으로 8.9% 늘었으나,

중간가격은 2.2% 하락한 50만3,450

달러였다.

노튼 부편집장은 “올해 초 콘도

재고가 크게 늘면서 거래가 활발해

졌고, 이는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안

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낮아

진 모기지 금리도 판매 증가를 뒷받

침했다”고 말했다.

보스톤 동부 64개 타운을 대상으

로 통계를 발표하는 그레이터보스

톤부동산 중개인연합(GBA)의 자료

에 따르면, 2025년 9월 그레이터 보스

톤 단독주택 거래량은 813건으로 지

난해 같은 달 746건보다 9% 증가했

다. 새 매물도 14% 늘었고, 전체 매물

재고는 16% 증가했다.

한편, GBAR 회장 마크 트리글리

오니는 “10년 만에 보스톤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유리한 시기가 도래했다”며 “금

리 하락과 재고 증가로 실수요자 중

심의 건강한 시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디맥(Freddie Mac)에 따르

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최

근 6.19%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기

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거래 회

복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

문가들은 전망한다.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택시장과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 모두 거래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완전

한 회복이라 부르긴 이르지만, 장기

간 얼어붙었던 보스톤 주택시장이

드디어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평

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주택시장 '해빙 조짐'… "매도, 매수자에게
모두 좋은 시장"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경기에 이어 또 한번의 전반

부진을 극복하고 폭발적인 후반

공격력을 앞세워 클리블랜드 브

라운스를 32대 13으로 꺾으며 5연

승을 내달았다. 

패트리어츠의 루키 쿼터백 드

레이크 메이(Drake Maye)는 이

날 24회 패스를 시도,18회를 성공

시키며 282야드와 3개의 터치다

운, 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여기에 러닝으로도  50야드를 전

진하며 전방위 활약을 펼쳤다.

경기 초반 뉴잉글랜드는 강력

한 브라운스 수비를 상대로 여러

차례 터치다운 기회를 잡았으나,

세 번 모두 필드골 시도에 그쳤다

. 키커 앤디 보레가레스가 전반에

3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키며

팀은 9대 7로 근소하게 앞선 채 전

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패트리어츠 공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뉴잉글랜드 수

비는 브라운스의 1쿼터 초반 터치

다운을 허용한 이후, 상대 공격을

완벽히 봉쇄했고, 공격에서는 메

이의 게임 운영을 바탕으로 폭발

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조시 맥

대니얼스는 3쿼터 첫 드라이브에

서 기발한 플레이들을 연속으로

선보였다. 러닝백 라몬드리 스티

븐슨이 메이에게 공을 다시 던져

매크 홀린스에게 19야드 패스를

연결했고, 리시버 디마리오 더글

러스의 리버스 엔드어라운드(수

비진이 러싱공격을 대비해 집중

해 있을 때 반대편으로 돌아 허점

을 노리는 플레이)로 레드존 진입

에 성공했다. 이어진 플레이액션

패스에서 헌터 헨리가 패스 를 받

아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16대 7로

앞서나갔다.

이후 수비에서도 빅플레이가

나왔다. 라인배커 로버트 스필레

인이 브라운스 쿼터백 딜런 가브

리엘의 패스를 가로채 클리블랜

드 6야드 지점까지 공을 몰고 갔

다. 메이는 곧바로 스테폰 딕스에

게 짧은 패스를 연결해 터치다운

을 완성했고, 딕스는 패트리어츠

이적 후 첫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점수는 23대 7로 벌어졌다.

이어진 공격에서 메이는 28야

드 러닝으로 수비를 흔든 뒤, 곧바

로 39야드 롱패스를 케이숀 부티

에게 던져 이날 경기 세 번째 터치

다운 패스를 완성했다. 이 득점으

로 뉴잉글랜드는 30대 7로 크게 앞

서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브라운스는 4쿼터에서 뒤늦게

한 차례 터치다운으로 득점했지

만, 경기 막판 세이프티를 내주며

32대 13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 승리로 패트리어츠는 시즌 6

승 2패를 기록, 2019년 이후 처음

으로 시즌 8주 차에 6승 이상을 거

두며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뉴잉글랜드는 오는 일요일 오후 1

시, 홈구장에서 애틀랜타 팰콘스

를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한다.

hsb@bostonkorea.com

패트리어츠, 브라운스 32대13으로 꺾고
5연승 질주

<전체 기사 읽기>시즌 6승 2패로 AFC 동부지구 1위 고수

9월 매매 증가, 그레이터 보스톤 중간가 76만9천 달러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73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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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미국 정부 셧다운이 4주째 이어

지는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

들은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

을 제공하려 한다며 셧다운의 원인

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이미 연방

법상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의료비

를 지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

, 양측의 주장이 모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

제로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 이용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대

부분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

나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 많다.

불법체류자는 연방 의료보험 대상

에서 제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는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어(Medicare),

오바마케어(ACA) 보험시장을 포함

한 모든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 가입

할 수 없다.

다만 연방정부는 병원이 모든 환

자를 응급상황에서는 치료해야 한

다는 법(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제정)을 준수하도록 보조금을 지급

하며, 일부 주정부는 자체 재원을 사

용해 불법체류자 치료비를 부분적

으로 지원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확대 보조금(텍스 크레딧) 제도를 복

원하는 것이 “불법 이민을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는 공화당이

세금 부담을 과장하고 있으며, 셧다

운 사태의 핵심은 오히려 미국 시민

의 보험료 보조 문제라고 반박한다.

현실은 ‘의료 공백’과 ‘현금 결

제’

실제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정기

진료를 포기하고, 응급 상황에만 병

원을 찾는다. LA타임스와 카이저가

족재단(KFF)의 2023년 조사에 따르

면, 불법체류자 성인 대다수는 보험

이 없고 의료 접근에 큰 장벽을 느끼

고 있었다.

이들은 언어 문제, 추방에 대한 두

려움, 서류 미비 등으로 병원 대신 커

뮤니니헬스케어나 무료 클리닉을

이용한다. 그나마도 응급치료 외에

는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한다.

응급의료비는 ‘응급 메디케이드

(Emergency Medicaid)’가 일부 지원

공화당은 현재 논쟁의 초점을 응

급 메디케이드에 맞추고 있다. 이는

병원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응급상황에서 치료하도록

한 연방법에 따라 정부가 병원에 지

급하는 보상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이 프로

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비율을

줄였고, 나머지 비용은 주정부가 부

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전체 메디케이드 예산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의학 저널 JAMA에 실린 최근 연

구에 따르면, 응급 메디케이드 삭감

은 전체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지

만 텍사스·플로리다 등 불법체류

자 비중이 높은 주에 불균형적인 피

해를 줄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의 비영리 단체 헬스로

애드버킷츠(Health Law Advo-

cates)의 매트 셀릭 대표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골절이나 암 응급치

료 같은 단기 치료만 지원한다”며

“장기 치료나 재활은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보조보험·메디케이드 자격 논쟁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2025년 7월 제정)에서 응급 메대케

이드 등 삭감된 보건 예산을 되돌리

길 원한다. 이 법은 또한 난민·망명

신청자·인신매매 피해자 등 법적

체류자 상당수도 메디케이드와 메

디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140만 명의 합법적 체류 이민자가 보

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은 “세금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한 조치”라며 민주당의 복원 시도

는 10년간 1,020억 달러의 추가 지출

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체

류자’와 ‘합법 이민자’를 의도

적으로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

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인터뷰에서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민주당

이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를 주

려 한다”고 비난했다.

주정부의 역할과 부담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세금 구조

를 되돌려 놓아, 불법체류자에게 보

험을 제공하는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추가 연방자금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

원의 메디케이드 전문가 에드윈 파

크 교수는 “그 주장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주정부는 추가 자

금을 교육 등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예산난으로 불법체류자 대상 의료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

지사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비

판하면서도, 주 재정 문제로 해당 예

산 삭감을 추진했다.

“추방이 두려워 치료도 못 받는다

”

캘리포니아에 사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아메리카’(가명)는

“의료보험 등록이 추방으로 이어

질까 두려워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기나 통증 같은 가벼운

질환은 참지만, 심각한 질병이 생기

면 지역 클리닉에서 1회 55달러를 내

고 진료를 받는다. 그러나 약값이 160

달러에 달해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

다.

몇 년 전 아들이 손이 부러졌을 때

는 응급 메디케이드 신청을 포기하

고, 남편과 함께 병원비 4,000달러를

분할 납부했다.

지역 클리닉의 위기와 재정난

연방정부 의료보험이 없는 불법체

류자들에게 커뮤니티헬스(Com-

munity Health)는 거의 유일한 의료

창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클리닉 이용

자는 급감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20개 이상

클리닉을 운영하는 세인트존스커뮤

니티헬스(St. John’s Community

Health)의 짐 만지아 대표는 “환자

의 약 20%가 불법체류자”라며 “

이민단속이 강화되면 많은 환자들

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고 집에 머문

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런 환자들을 위해 의

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

해 진료와 약,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

다. 그러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예

산 삭감으로 이 네트워크는 내년에 3

천만 달러, 2027년에는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누가 부담하나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불법체류자

진료비의 상당 부분은 본인 부담, 병

원 손실, 주정부 보조금, 그리고 소규

모 연방 보조금(Emergency Medi-

caid)이 혼합된 구조로 메워지고 있

다.

즉, 정치권의 공방과 달리 연방정

부가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의료

’를 제공하는 일은 사실상 존재하

지 않으며,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스

스로 감당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의 의료비, 누가 부담하나
<전체 기사 읽기>

13

정부 셧다운 속 격화되는 논쟁… 실제 의료구조 복잡 
공화당, 합법·불법이민자 모두 불법이라 칭해 
불법이민자 본인 부담 또는 치료포기 대다수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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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계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 탄생하나?
통령의 지지선언에 “영광”이라

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전 부통

령이 행정부에서 미국인을 위해 쉬

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선 첫날부터 과거와 같은 리더십

을 의회에서 발휘해 매사추세츠 및

미국 가정들을 위한 주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댄 고는 전 마티 월시 보스톤 시

장 비서실장으로 일했으며 월시 전

시장이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할 때

함께 백악관에서 일했다. 월시 전

장관은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

출마당시 부통령을 인선하는 소수

의 자문모임에 속했으며, 당선시

비서실장 입각 설이 나돌았을 정도

로 해리스 전 부통령과 밀접한 사

이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11월 15일

미 북투어의 일환으로 메드포드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다. 

앞서 댄고는 10월 27일 연방 의회

후보출마를 발표한지 1주일만에 1

백만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발표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빠르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선거자금 동원능력

은 후보의 당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현재 몰튼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6지구 연방하원의원 경선에는

많은 후보들이 속속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 주 하원 제이미 벨

시토(탑스필드), 핀테크 고위임원

존 베치아, 주 하원의원인 트램 누

엔(앤도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베타니 앤드레스 벡 , 그리고 몰튼

의원의 오랜 비서실장 릭 재키어스

도 출마의사를 밝혔다. 

연방 의회 6지구는 린, 샐럼, 케

이프 앤, 그리고 앤도버 등으로 근

로자 중심의 타운, 부유한 타운 그

리고 해안 타운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 전체 구성은 백인이 70%, 히

스패닉이 15%, 아시안이 6-8%, 흑

인이 5% 정도다. 주로 민주당 성격

또는 중도적인 성격을 표출하고 있

다.    

댄 고 전 부차관보는2018년 니키

송가스 하원의원 은퇴로 공석이 된

제3선거구 경선에 출마했으나, 민

주당의 로리 트래핸에게 0.2%p 차

이로 패배했다. 이후 앤도버 셀렉

트맨에 출마해 당선됐다.

댄 고 부차관보는 고경주 전 보

건부차관보와 레바논계 의사 사이

에서 태어난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낸 고광림

박사 전혜성 교수 부부의 손자이기

도 하다. 하버드대 학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허핑턴포

스트의 제너럴매니저로 근무했다.

32세때  마티월시 보스톤시장 비서

실장에 발탁됐다. 댄고는 워싱턴으

로 가기 전 한인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했었다. 

한편, 보스톤글로브의 셜리 렁

칼럼니스트는 아시안 계 후보인 댄

고 전 부차관보와 트램 누엔 주 하

원의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이

번에는 아시안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번이

야 말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탄

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보스톤코리아는 가까운 시일내

댄고 전 부차관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출마에 관한 입장과 향후 설

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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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11월

의 보스턴은 단풍이 물들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지만, 도시의 열기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

른다.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을 기념하

는 퍼레이드부터 홀리데이 시즌을 알리는 마

켓, 서커스의 화려한 공연, 그리고 세계적인 미

술관의 특별한 밤까지. 보스턴은 11월 내내 다

채로운 이벤트로 도시 곳곳을 수놓는다.

가을 특유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즐기는 야

외 퍼레이드, 반짝이는 조명 아래 펼쳐지는 홀

리데이 마켓의 낭만, 빅탑 아래서 펼쳐지는 숨

막히는 서커스 공연, 그리고 예술과 음악이 어

우러진 미술관의 금요일 밤. 보스턴의 11월은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번 달, 보스턴이 준비한 특별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보스턴 11월의

이벤트들을 소개한다.

스노포트 홀리데이 마켓(Snowport Holiday

Market) 

보스턴 시포트(Seaport)가 겨울 원더랜드로

변신한다. 스노포트 홀리데이 마켓은 유럽 스

타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125개 이상의 독

립 소상공인 부스가 모여 수제 공예품, 보석,

홈 데코, 의류 등 다양한 선물 아이템을 판매한

다. 

마켓 안에는 20개의 푸드 & 음료 부스가 있

어 핫 초콜릿, 멀드 와인, 와플, 크레페, 피에로

기, 라클렛 치즈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

다. 징글 바(Jingle Bar), 디지 드레이들(Dizzy

Dreidel)을 포함한 4개의 홀리데이 테마 바에

서는 따뜻한 음료와 칵테일을 제공한다. 레고

크래프팅 코너, 윈터 위시 월(Winter Wish

Wall), 아이스리스 컬링 링크 등 체험 활동도

가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음악 무대에

서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학

생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웹사이트에

는 식당 관련 정보와 마켓 맵이 자세히 나와 있

으니, 방문 전에 한번 확인하고 가면 더욱 알차

게 즐길 수 있다.

장소: 100 Seaport Boulevard, Boston, MA

02210

날짜: 2025년 11월 7일 - 12월 28일 (추수감사

절(Thanksgiving)과 크리스마스(Christmas)

당일 휴무)

시간: 월요일 - 목요일: 오후 3시 - 오후 8시

금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9시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8시

(12월 8일부터는 운영 시간이 연장)

입장료: 무료 (주말 예약 티켓 옵션 있음)

웹사이트:

https://www.bostonseaport.xyz/holiday-

market

두 포르투갈 서커스(Do Portugal Circus)

보스턴 빅탑 아래 마법이 펼쳐진다. 50년 이

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두 포르투갈 서커스가

보스턴을 찾아온다. 포르투갈 가족이 5대에 걸

쳐 운영해온 이 서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으로, 라틴 아메리카, 미국, 유럽을 순회하

며 가족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인다.

이 서커스의 가장 큰 특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플라잉 트라피즈(Fly-

ing Trapeze), 글로브 오브 데스(Globe of

Death, 오토바이 묘기), 곡예사, 공중 곡예, 저

글링, 마술, 그리고 코믹한 광대 등 인간의 재

능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공연들로

가득하다.

전통적인 빅탑 텐트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으며, 관객들

은 핫도그, 나초, 팝콘, 솜사탕, 눈콘 등 클래식

한 서커스 간식을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

다. 가까운 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곡예사

들이 펼치는 숨 막히는 공연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카메라와 핸드폰 촬영이 허

용되니,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가자.

날짜: 2025년 11월 7일 - 12월 7일

장소: 305 William F. McClellan Highway,

East Boston, MA 02128 (Courtyard by Mar-

riott Boston Logan Airport 근처)

공연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5시,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5시

입장료: 일반석(General Admission): $20 /

특별석(VIP): $60 /슈퍼 세이버(Super Saver):

$80

웹사이트:

https://www.doportugalcircus.com

미술관 첫 금요일 밤(MFA First Fridays)

한 주를 마무리하며 예술과 음악, 그리고 사

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미술관 첫 금요일 밤이

답이다.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MFA)은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저녁, 특별한 이

벤트를 개최한다. 11월에는 마틴 퓨리어

(Martin Puryear)의 "넥서스(Nexus)" 전시를

기념하며, 스포트라이트 토크(Spotlight

Talks), 아트 메이킹 워크숍, 그리고 DJ 켈빈

의 음악이 미술관을 가득 채운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칵테일

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주말의 시작을 축하

하는 사교의 장이다. 티켓에는 미술관 일반 입

장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은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미술관 내 465 바 앤 레스토랑(465

Bar and Restaurant)에서는 음료와 음식을 구

매할 수 있다. 첫 금요일 밤 이벤트는 빠르게

매진되므로, 사전에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

다. 아트 메이킹 워크숍은 현장에서 선착순으

로 무료 티켓을 배부하니,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소: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날짜: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반복)

시간: 오후 6시 - 오후 9시

입장료: $27 (회원 무료)

웹사이트:

https://www.mfa.org/event/special-

event/mfa-first-fridays

보스턴의 매력적인 11월, 놓칠 수 없는 이벤트 가이드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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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그것을) 찾

았다 라는 뜻이다. 과학자의 꿈인데, 아르키

메데스의 유명한 일화중에 나온다. 목욕탕

안에서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던가. 욕조에

서 뛰어 나오며 외쳤다던가.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종종 운전중이나

샤워할 적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일에

관한 것이건, 잊고 있던 친구들 이름이건,

책제목들과 읽었던 글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샤워나 운전을 끝내고 나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막상 메모하려 한다면 그

게 뭐였더라?

그렇다고 샤워를 멈추거나 운전을 멈추

고 메모할 자신은 없다. 더욱 유레카라고 외

치며 샤워중 뛰어 나올 자신도 없다는 말인

게다. 과학은 번쩍이는 순간의 생각를 잡아

내야 하는 말일즉. 실생활중에서도 아이디

어는 출몰한다. 그러나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허무맹랑하다. 

그러나 성경구절은 다르다. 설교를 듣거

나, 성경책을 들출적에 번쩍 귀와 눈을 잡아

당기는 구절을 만날 적이 있다. 유레카라 외

치지 않는데, 내입에선 탄식이 흘러나온다.

기쁨의 탄식인게다. 

어디 실생활 뿐이랴. 시에서도 과학은 도

입된다. 언젠가 같이 나눈적이 있다. 김인

육시인인데 한국 연속극 도깨비에서도 인

용되었다. 사랑과 물리학이 접목되었고 시

인의 위대한 발견이다.

제비꽃 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

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김인육, 사랑의 물리학 중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다른 말이 있다.

‘긴 지렛대와 단단한 받침대만 있다면 지

구도 들어 올리겠다.’ 과장이 심하다만 아

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 외치지는 못할 것

이다. 그는 지구를 들어 올릴만큼 긴 지렛

대와 받침대를 구할 수없을 테니 말이다. 

철을 잊고 피어난 철쭉 한송이가 보였다.

우리집 뒷마당이었는데, 내눈을 당겼던 거

다. 멀찍이 바라 보면서 유레카라 외치지 않

았다. 나만의 애처로운 발견이었기 때문이

다. 가을이 깊어가고 날은 쌀쌀해지는데, 뭣

하러 꽃송이가 올라섰던가. 

유레카. 유레카의 적당한 번역은 무엇인

가. 적당한 게 없다면 그냥 가져다 써야겠

다. 언젠가는 좋은 번역어가 나올수 있겠다

. 누군가 번역어를 발견하든지 발명하든지.

한국어도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한글전용

은 더이상없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욥기

23:3)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발견의 기쁨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

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

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집값이 대부

분의 지역에서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하면

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성장 지역(Hot

Growth Markets)’에서 ‘기회 지역

(Opportunity Regions)’과 ‘렌탈 투자

(Rental Investments)’로 빠르게 이동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 상승의 둔화입니다. 한때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

나 등 이른바 ‘선벨트(Sunbelt)’ 지역은

이미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향후 단기적인 시세 상승을 기대하

기보다는, 가격 안정 속에서 수익 구조를 재

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높은 모기지 금리와 낮은 주택 공급

이 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7% 내외

의 금리 수준은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을 약

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점차 현

금 보유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

다. 이는 곧 ‘자금력 있는 투자자’에게 유

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으

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수요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렌트 시장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중간 가격대

의 주거용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

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거의

단기 시세차익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Cash Flow)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방

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

가 더 오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

디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

민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보스턴 외곽 지역(Worcester,

Lowell, Lawrence 등)은 상대적으로 합리

적인 가격대와 높은 렌트 수요, 안정된 시

장, 그리고 향후 인프라 개발 가능성으로 인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도심의 단독

주택 중간 가격이 이미 백만 달러를 넘어선

반면,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 남부 뉴햄프

셔, 로드아일랜드는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수익률 면에서도 경쟁력

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주거 수요는

꾸준하지만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는 전환(Transition)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Sustainabil-

ity), 위치(Location)보다 현금 흐름(Cash

Flow),

단기 차익보다 꾸준한 수익(Stable Re-

turn)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투자자가 고려해야할 사항들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전환

이 필요합니다.

“언제 살까”보다 “어디서 살까”를 고

민해야 합니다.

가격 상승이 둔화된 지금은, 시기를 맞추

기보다 지역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통

접근성, 고용 시장, 학교 평판 등 실질적 가

치 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를 집”보다 “수익이 나는 집”을 찾

으셔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한계가 있습

니다. 렌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멀티패밀

리나 싱글패밀리 렌탈은 여전히 탄탄한 현

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레버리지를 신중히 활용해야 합니다.

금리 환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대출보다

는 유동성과 수익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익률 계산 시 유지비, 세금, 공실률 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투자나 법인 설립을 고려할 시기입니

다.

개인 투자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또는 커

뮤니티 기반의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화의 시기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

습니다.

급등의 시기는 지나갔지만, 안정과 현금

흐름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한다면, 이번 전환

기 역시 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Source: housing.info <Housing Market Shift

Opens Opportunities for Long Term Investors>

투자 포커스의 변화: 뜨거운 성장 시장에서
기회 지역과 렌탈 투자로
Article (20) – Shifting Investment Focus: From Hot Growth Markets to Opportunity Regions and R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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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뇌 MRA
검사를 한 뒤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의
료진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지
만, A씨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혼란스러웠
다. 뇌동맥류는 말 그대로 뇌 속 동맥의 한
부분이 부풀어 오른 ‘혹’을 의미하는 혈
관질환이다. 뇌동맥의 약한 부위가 풍선처
럼 부풀어 오르다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열 시 사망률이 높고, 생존하더라도 상
당수가 중증 후유증을 겪는다. 문제는 뇌
동맥류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당사자도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뇌동맥
류는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뇌
동맥류 증상은 대부분 파열된 후 나타난다
. 가장 흔하고 특징적인 증상은 극심한 두
통으로, 환자들은 이를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 또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한다. 메스꺼움, 구토, 목 경직, 의식
저하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뇌동맥류가 파
열되면 뇌를 덮고 있는 막 중 하나인 지주
막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이를 뇌지
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혈액이 뇌와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는데, 출혈량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위험도 낮으면 치료 없이 관찰하기도
출혈이 적으면 일시적인 경미한 두통만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출혈이 계속되거나
재출혈이 발생하면 의식 저하, 혼수, 사망
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뇌지주막하출혈
의 초기 사망률은 28~35%에 달하며, 치료
를 받더라도 언어장애, 반신마비, 인지기
능 저하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가 50% 이상으로 보고된다. 한 번 파열된
뇌동맥류는 24시간 이내에 재파열될 위험
이 크며, 재파열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최

대 7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고, 생존하
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
다. 또 뇌동맥류 파열 이후에는 혈관 연축
이나 수두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
다. 파열 후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
하는 혈관 연축은 뇌 혈류를 감소시켜 뇌
경색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두증은 출
혈로 인해 뇌척수액 순환이 방해받으면서
뇌실 내에 액체가 과도하게 축적돼 뇌압
상승 및 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뇌동
맥류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
공명영상)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의료진이 뇌동맥류
를 좀 더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할 경우,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다. 뇌
혈관 조영술은 대퇴동맥(허벅지에 있는
굵은 혈관)에 가느다란 도관(카테터)을 삽
입해 뇌혈관까지 유도한 뒤 조영제를 주입
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혈관 상태를 관찰하
는 검사다. 뇌동맥류 모양, 위치, 주변 혈관
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
는 검사법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치료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
다. 뇌동맥류 중에서 크기가 작거나 파열
위험이 작은 부위에 발생한 것은 상대적으
로 덜 위험하다. 예를 들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중 하나인 경막 바깥에 있는 뇌동
맥류는 파열 위험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험도가 낮은 상태로 판단될 때는 의료
진이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권정택 중앙대병원
뇌혈관센터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
로 진단됐더라도 모두가 파열되는 것은 아
니며 위치, 모양, 크기, 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파열 위험이 다르다”고 말했
다.당장 치료가 필요한 뇌동맥류는 이미
파열됐거나, 파열되지는 않았더라도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파열

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
지만, 뇌동맥류 크기가 커지거나 형태가
변형돼 뇌 또는 뇌신경을 압박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
로는 안검하수(한쪽 눈꺼풀이 처지는 증
상), 복시(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편
측 안면 통증 등이 있다. 특히, 지름이
25mm 이상인 거대 뇌동맥류는 뇌를 압박
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증상을 보이기
도 한다. 이성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
수는 “뇌동맥류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도가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위험도가 낮아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환자들이 뇌동
맥류를 잘 이해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코일을 채우거나 클립으로 묶어 치료
뇌동맥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혈관 내로 접근해 치료하는
‘코일 색전술’이고, 다른 하나는 두개골
을 열고 치료하는 ‘클립 결찰술’이다.
이 두 치료법은 치료 효과와 합병증 발생
률 면에서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남택균 중앙대병원
뇌혈관센터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
가 진단됐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뇌동맥류 크기, 위치, 모
양, 나이 등을 고려해 코일 색전술과 클립
결찰술 중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코일 색전술은 허벅지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해 뇌동맥류 내
부까지 접근한 뒤, 부드러운 백금 코일로
뇌동맥류를 채워 넣는 치료법이다. 이 코
일이 뇌동맥류 내 혈류를 차단해 파열 위
험을 줄이는 원리로, 마치 부풀어 오른 풍
선 안에 코일을 넣어 압력을 완화하는 것
과 비슷하다. 이 치료법은 두개골을 절개
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또 두개골을 여

는 개두술이 어려운 부위에 있는 뇌동맥류
나, 수술 위험이 큰 환자에게 적합하다. 반
면, 코일 색전술 후에는 동맥류가 재발하
거나 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코일 색전술
시 뇌혈관에 스텐트를 함께 삽입하는 경우
에는 혈전 예방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2년간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하는 불
편함도 있다. 남택균 교수는 “뇌동맥류
치료에서 코일 색전술은 두개골을 열지 않
고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시
술 시간이 대체로 3시간 이내로 짧으며, 치
료 후 1~2일 이내에 퇴원해 일상생활 복귀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코일
색전술은 클립 결찰술에 비해 재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며, 통계적으로 약 10명 중 1
명은 재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 검사
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클립 결찰술은 두개골을 작게 열어 수술
현미경으로 뇌혈관을 관찰하면서, 뇌동맥
류의 목(입구)을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
단하는 치료법이다. 이 방법은 재발률이
낮고, 미세혈관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수술 중 동맥류가 파열되더라도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기간 시행해온 치료법으로, 기술적 완성도
가 매우 높은 상태라는 평가도 받는다. 다
만, 두개골을 열어야 하는 개두술이 필요
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 수술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권정택 교수는 “코일 색전술과 클립 결찰
술 중 어느 한 방법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환자 상태와 뇌동맥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한 후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치료법 모
두를 시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를 신속히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병원

머릿속 시한폭탄,뇌동맥류...치료 선택은 코일 vs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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